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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C 소식] 작은 발걸음의 힘 

 

인천 평화의 모후 관구 수녀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마리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2024년 새해를 열었습니다. 

모든 창조물을 위해 부름 받은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며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신 성모님처럼 오늘날 포도

주가 떨어져 기쁨이 사라진 곳에 기쁨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느님 앞에 깊이 머무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새해의 시작과 함께 일어난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은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의 집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과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온 현실

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녀들은 올해의 첫 영성강화의 실천사항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리고 공동체 회원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한 의식변화와 행동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만들거나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수녀들은 분원차원에서 혹은 사도직 협력자들과 함께 피켓 혹은 앞치마에 피켓문구를 만들고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였고 몇몇 수녀들은 거리로 나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번 행동은 관구의 대부분의 회원들이 참여한 첫번째 행동이었다는 데에 의미가 큽니다. 이 경험을 발판삼아 기

후위기에 맞서는 실천과 연대를 향한 다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오늘날의 예언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

리의 캠페인을 본 많은 이들도 피조물 보호를 위한 의식변화를 체험한 기회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